나가오카 불꽃축제

　2만 발 이상의 불꽃을 쏘아 올리는 나가오카 불꽃축제는 규모와 관객 동원 수 모든 면에서 일본 3대 불꽃축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매년 일본 최대급의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가오카에 모입니다.
　나가오카 불꽃축제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100년 이상 전에 유지가 소규모 불꽃축제를 열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전쟁을 거쳐 전쟁으로 인한 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나가오카 불꽃축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오카 축제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일에 개최되며, 1일은 넋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평화제’ 등을 진행하고 2일, 3일에 불꽃축제를 개최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기 때문에 시내의 숙박 시설은 보통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이 꽉 차게 됩니다. 최근에는 8월 2일과 3일의 밤은 일본에서 가장 긴 시나노 강에서 쏘아 올리는 불꽃을 보기 위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장 큰 불꽃은 강변을 따라 2km 이상 펼쳐집니다.
　이 불꽃축제의 역사는 18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술의 진화로 불꽃축제의 명성이 일본 전국으로 퍼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인기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몇 년 동안 행사는 중단되었습니다.
　1945년 8월의 종전 직전, 미군의 공습으로 나가오카시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나가오카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정확히 1년 후에 다시 불꽃축제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오카시가 나가오카 부흥제를 개최한 1946년 8월 1일부터 매년 열리는 새로운 전통 행사가 탄생했습니다.
　이전의 불꽃축제는 지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행사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첫날은 평화제를 중심으로 시내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그중에는 다른 일본의 여름 축제를 연상시키는 활기찬 ‘다이민요나가시(민속춤을 추는 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여럿이 길거리를 행진합니다.
　또한 ‘유구한 북 쇼’의 박진감 넘치는 북소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8월 1일 밤에는 ‘에치고나가오카 신여 행차’가 개최되어 일본 축제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 신여가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날은 오후 10시 30분에 엄숙하게 막을 내립니다. 나가오카 대공습이 시작된 1945년 8월 1일,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날 목숨을 잃은 1,488명을 추모하고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3발의 하얀 불꽃을 하늘에 쏘아 올립니다. 길거리에 있는 절에서는 명복을 비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8월 2일과 3일 밤에는 불꽃축제가 개최됩니다. 불꽃축제에는 가장 큰 화약을 쌓은 거대한 불꽃 ‘쇼산자쿠다마’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폭죽은 지름 650m로 펼쳐지며, 다리에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체 길이 650m의 불꽃 ‘나이아가라 폭포’와 함께 쏘아 올립니다.
　이 불꽃축제의 다른 큰 볼거리로는 2005년부터 매년 쏘아 올리고 있는 ‘피닉스’가 있습니다. 이는 2004년 주에쓰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나가오카 사람들이 지진의 아픔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3분 동안 이루어지는 불꽃 쇼입니다.
　쇼의 이 부분은 음악 반주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반주로는 2003년의 히트곡인 히라하라 아야카의 ‘주피터’가 시민들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이 곡의 밝은 음색과 기억하기 쉬운 선율이 ‘인내와 재생’이라는 주제와 함께 나가오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메햣표(쌀 백 섬이라는 뜻)’라는 불꽃은 그 이름대로 백 발의 불꽃을 연속해서 쏘아 올립니다.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폭죽이 터지며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이 3일간의 웅장한 축제의 피날레 장식에 어울리는 폭죽입니다.
　불꽃축제의 정확한 일정이나 개최 시간은 해마다 다르지만, 8월 2일과 3일은 매회 19시 15분경부터 시작되어 21시 10분경에는 종료됩니다.
　숙박 시설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불꽃놀이를 감상하러 가는 경우에는 나가오카 시외의 호텔을 예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관람 장소에서 역까지 돌아가는 길은 매우 혼잡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오카시에서는 축제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최신 3D 영상으로 불꽃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나가오카 역에서 도보로 바로 갈 수 있는 시티 홀 플라자 아오레 나가오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신 음향과 영상 기술을 구사해 3일간 진행되는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240인치 스크린으로 불꽃축제를 간접 체험하면서 일본어 음성 설명(원할 시 영어 자막 설정 가능)으로 불꽃에 담긴 의미와 나가오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미치노에키 나가오카 불꽃관 내에 있는 나가오카 불꽃 뮤지엄에서도 나가오카 불꽃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가오카 불꽃축제는 관객을 즐겁게 해주고 감동을 선사하는 행사입니다. 또한 전쟁으로 불타 황폐해진 나가오카의 비극을 추모하는 동시에 나가오카의 평화를 향한 간절한 바람을 보여주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